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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JCQ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은 번역과 역번역 및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되었고, SPSS WIN(20.0)과 
AMOS(21.0)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소재 4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200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3개의 하위척도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되었다. 한국어판
JCQ는 전체 신뢰도 .92로 내적일관성을 보였고,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인지 크래프팅 .85’, ‘관계 크래프팅 .78’, ‘업무
크래프팅 .80’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3개 하위영역의 13개 문항이 .57에서 .83으로 나타났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판 JCQ가 국내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하는데 만족할만한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CQ-K, which provides a measure of nurse job craf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JCQ
was developed using forward-backward translation techniques and by pilot testing, and i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determin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PSS
WIN (20.0) and AMOS (21.0).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nurses working in four general 
hospitals in Busan, South Korea. The three-subscale model was valid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Korean version of the JCQ showed reliable internal consistency with a Cronbach's alpha for the total
scale of 0.92. Reliability of subscales for cognitive crafting had a Cronbach's alpha of 0.85, relational 
crafting a Cronbach's alpha of 0.78', and task crafting a Cronbach's alpha of 0.80. Factor loadings of the
13 items of the three subscales ranged from 0.57 to 0.83.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Korean version of JCQ has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required to measure
job crafting among Korea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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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의료소비자들은 인터넷 매체들과 국가기관에

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들
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한 경영전락들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공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1]. 그중에서도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구성원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2]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3].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직무기
술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표준지침에 따라 수행하도
록 설계해주는 하향식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4]. 그러나 간호사들은 임상현장에서 직무기술서에 따른 
직무만 수행할 수 없는 직무환경으로 인하여 직무에 대
한 열정을 다하기 어렵고, 자기실현을 포함한 일의 의미, 
성취와 같은 내재적인 직업가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5].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자율적인 행동은 잡 크래프팅
의 기회를 높이고[6], 간호업무는 끊임없이 크래프팅을 
요구하고 있어 간호사는 업무에 따라 크래프팅을 수행해
야 한다[7]. 조직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잡크래프팅은[8] 간호사의 외적인 근무조건의 
변화로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재
인식과 자발적으로 업무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받고 있다[7]. 

잡 크래프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특성과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스스로 독립적이면서도 적
합하게 변화시켜 직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9].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은 Amy Wrzesniewski[6]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구성요소를 업무, 인지, 관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무재창조, 직무개선, 직무재조정 등의 용어가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Job 
crafting 혹은 잡 크래프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고 있다[3]. 선행연구를 통하여 잡 크래프팅은 조직구성
원들의 직무수행에 직무만족, 직무몰입 및 개인의 수행
성과를 높이고[10],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통제감, 변화주
도력[11]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

근에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잡 크래프팅의 개념에 
주목하면서 주로 일반 근로자, 교원, 서비스업,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고, 잡 크래프
팅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0,12]. 반면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잡 크래프팅에 대한 연구는 직무효과[7]와 직무
열의[13], 재직의도[14]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있으나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병원간호사 관련 연구들
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잡 크래프팅이 개인과 조직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13]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잡 크래프팅
을 측정하기 위하여 Ghitulescu[10]척도, Tim, Bakker와 
Derks[15]가 개발한 JCS(Job Crafting Scale), Slemp
와 Vella-Brodick[16]이 개발한 JCQ(Job Crafting 
Questionnaire)등의 문항을 번안하여 JCQ-K[3]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측정도구들은 특정 분야의 대상
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타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들이 포함되어 있다[17]. 예를 들어 Ghitulescu[10]척도
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ims 등[15]의 측정도구(JCS)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국, 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잡 크래프팅의 
핵심개념인 인지 크래프팅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는 업무 중 직무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인지적 측면의 필요성이 업무 및 관계 측면의 
변화를 유발하므로 인지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7]. 
Slemp와 Vella-Brodrick[16]의 측정도구는 Lim 등[3]
이 JCQ-K로 번안한 도구로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
인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가 근무하는 환
경이나, 조직문화, 간호인력 배치 등은 기업과는 차이가
있고, 업무 부담이 많은 국내 간호사에게[18] JCQ-K를 
그대로 적용 시 도구의 타당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봐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없는 상태이며 
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하는데 사용 시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
정하기 전에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간호사에게 적용하는데 문제점
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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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lemp와 Vella-Brodrick[16]의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인 Job Crafting Quest 
ionnaire(JCQ)를 한국 간호조직에 맞게 번역하고, 신뢰
도와 타당도를 측정함으로써 추후 국내 간호사의 잡 크
래프팅 정도를 확인하여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한다.

2) 간호사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
한다.

3) 간호사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와 간호사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한다.

4) 간호사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인 Slemp와 

Vella-Brodrick[16]의 JCQ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어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4곳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에 참여한 자를 대
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간호사의 임상현장에 대한 업무수
행적응이 최소 6개월이라는 선행연구결과[19]를 바탕으
로 임상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이 주요 분석방법으
로 활용되어지는데 안정된 요인을 얻기 위해서는 사례수
가 예상되는 문항 수의 최소 5-10배 이상이 되거나 최소 
표본크기가 200이상이 요구된다[19].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 참여 대상자는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잡 크래프팅(Job crafting)
Slemp와 Vella-Brodrick[16]이 개발한 Job Cafting 

Qestionnaire(JCQ)는 총 3개 하위요인(업무 크래프팅 
5개 문항, 인지 크래프팅 5개 문항, 관계 크래프팅 5개 

문항)의 15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lemp와 Vella-Brodrick[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업무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관계 
크래프팅 .87, .89,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업무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관계 
크래프팅 .80, .86, .78이었다.

2.3.2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
Spreizer[20]가 개발하고, Song[21]이 번역 및 타당

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한 12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으로 구
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강
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g[21]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9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WHO가 제시한 도구 번역 절차에 따라 진

행하였으며[22]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4.1 도구 개발자 승인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JCQ)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 허락 메일을 받았다.

2.4.2 도구번역
도구의 번역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와 영어가 능통한 간호사이면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소지
한 사람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한국어판
을 다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임상간호사이면서 간호
학 석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에게 역번역을 하였다. 간호
학 교수 2인과 간호학 박사이면서 임상간호사인 2명이 
번역된 항목들에 대해서 문장의 구조와 의미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2.4.3 예비조사를 통한 도구의 수정보완
한국어판 설문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인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설문지 내용에 대한 명확성, 이해 불
가능한 용어여부, 소요시간, 설문지 형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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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부산광

역시에 소재한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탈락률 약 10%를 고
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였고, 그중 207명이 응답하여 회
수율은 94.1%이었다. 설문지에 5문항 이상 무응답을 보
인 7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0.0과 AMO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타당도의 검증을 
위하여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
다. 내용타당도는 CVI(content validity index)로 측정
하고,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19]하였다.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선행연구[3]에서 잡 크래프팅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를 활
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
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2021-R-002-01) 시행되었다. 연구 설명문에는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이익,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
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처리 되어 
대상자의 비밀이 보호됨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자가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
나 연구과정 중이라도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
지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설문지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이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24세(SD=6.97)이며 교육수

준은 학사학위 121명(60.5%), 종교는 없음이 107명
(53.5%), 결혼 상태는 미혼이 152명(76.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65명
(82.5%)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 총 실무경력은 평균 
6.82년(SD=5.57),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경력은 평균 
4.62년(SD=3.77)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29 135(67.5) 29.24±6.97

30∼39 43(21.5)

≥40 22(11.0)

Education

Associate 
degree 69(34.5)

Bachelor's 
degree 121(60.5)

Master's 
degree 10(5.0)

Religion
Yes 94(46.5)
No 107(53.5)

Marital status
Single 152(76.0)

Married & 
other 48(24.0)

Position of 
department

Staff nurse 165(82.5)
Charge 
nurse 18(9.0)

Head nurse 17(8.5)

Total clinical 
career (yr)

<5 124(62.0) 6.82±5.57

≥5∼<10 48(24.0)
≥10 28(14.0)

Clinical career 
in current 
department 

(yr)

<3 112(56.0) 4.62±3.77

≥3∼<6 47(23.5)

≥6 41(2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200)

3.2 타당도 검증
3.2.1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도구에서 하부영역별 문

항의 적절성과 문항의 가독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일
치 정도를 조사하였다. CVI는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적합하지 않다’ 1점, ‘적합하지 않
다’ 2점, ‘적합하다’ 3점, ‘매우 적합하다’ 4점으로 평가
하여, 각 항목 당 3점과 4점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평가하
였고 0.8 이상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19]. 본 연구
에서 간호학 교수 2인과 임상등급 중 4단계로 숙련등급
[23]에 해당되는 임상실무경력 7년 이상 된 간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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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s loading

1 2 3
Cognitive 
crafting

1.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your work positively impacts your life .83 .18 .20
2. Reflect on the role your job has for your overall well-being .79 .21 .18

3. Remind yourself about the significance your work has for the success of the 
organization .71 .12 .28

4. Remind yourself of the importance of your work for the broad community .62 .07 .36

5. Think about how your job gives your life purpose .59 .20 .37
Relational 
crafting

6. Make friends with people at work who have similar skills or interests .19 .77 .03

7. Choose to mentor new employees(officially or unofficially) .02 .70 .41
8. Organise or attend work related social functions .29 .68 .17

9. Organise special events in the workplace(e.g., celebrating a co-worker's birthday) .02 .67 .45
10. Make an effort to get to know people well at work .47 .57 .26

Task crafting 11. Change the scope or types of tasks that you complete at work .29 .23 .76
12. Introduce new work tasks that you think better suit your skills or interests .38 .12 .75

13. Introduce new approaches to improve your work .39 .15 .67
Eigen value 3.31 2.58 2.48

% of Variance 25.53 19.89 19.12
% of Cumulative 25.53 45.42 64.54

Cronbach’s ⍺ .85 .78 .80
Total Cronbach’s ⍺ .92

Table 2. Factors Analysis of Nurse Job Crafting Questionnaire

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예비문항의 
CVI는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3.2.2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Kaiser-Meyer-Olk- 

in(KMO) 검증을 실시한 결과 .88으로 확인되었고, 상관
계수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x2= 1230.24(p<.001)로 분
석되어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 직각
회전을 사용하였다. 간호사 잡 크래프팅 총 15개 문항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 2
개를 제거하고[19], 고유값이(eigen value) 1이상인 요
인은 3개로 확인되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 크래프
팅 3개 문항, 인지 크래프팅 5개 문항, 관계 크래프팅 5
개 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이 확인되었다[Table 2].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총 13개 

문항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2=114.84(p<.001), CMIN/DF 
1.88, Goodness of Fit Index(GFI) .91, Comparative Fit 
Index(CFI) .95, 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06, Root Mean Square 
Residual(RMSR) .02, Normed fit index(NFI) .90으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값을 확인한 결과 인지 크래프팅 .66-.86, 관계 크래프
팅 .53-.73, 업무 크래프팅은 .76-.85으로 각 요인의 문
항이 .5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총 13개 문항은 유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70이상, 평
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는 .50이상일 때 집중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19].

본 연구에서 요인별 개념신뢰도는 인지 크래프팅 .92, 
관계 크래프팅 .91, 업무 크래프팅 .86, 평균분산추출지
수는 인지 크래프팅 .79, 관계 크래프팅 .69, 업무 크래
프팅 .55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일반적으
로 판별타당도는 두 요인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
다 모두 크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는데[19],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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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gnitive crafting Relational crafting Task crafting

Cognitive crafting 1
Relational crafting .51* 1

Task crafting .63* .53* 1
CR .92 .91 .86

AVE .79 .69 .55
*p<.001;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에서 요인들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AVE값이 모두 큰 것
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도 확보되었다[Table 3], [Fig. 
1].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본 연구의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측정 도구간의 상관계수
는 .48(p<.001)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Nurses Job 
Craft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Nurses Job 
Crafting 1

Psychological 
Empowerment .48* 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rses Job Crafting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3.3 신뢰도 검증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JCQ의 총 13개 문항을 포함하

여 Cronbach's alpha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JCQ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92이
었고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값은 .78-.85였
다. 각 하위영역별로 인지 크래프팅의 Cronbach’s 
alpha값은 .85, 관계 크래프팅의 Cronbach’s alpha값
은 .78, 업무 크래프팅의 Cronbach’s alpha값은 .80이
었다[Table 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정도를 확인하고 관
리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Slemp와 Vella-Brodrick[16]
이 개발한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는 국내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척
도임이 검증되었다.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값은 .78-.85이
었다. 이는 Slemp와 Vella- Brodrick[1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83-89와 유사하다. 또한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해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구성개
념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1은 인지 크래프팅, 요인 2는 관계 크
래프팅, 요인 3은 업무 크래프팅으로 Slemp와 
Vella-Brodrick[16]의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하위요인
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
별 구체적인 문항에서는 Slemp와 Vella-Brodrick[16]
의 연구와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한국어
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에서는 Slemp와 Vella- 
Brodrick[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 크래프팅 문항 중 
‘일을 할 때 추가적인 업무를 기꺼이 맡는다.’는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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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잡 그래프팅의 하위영역 중 
업무 크래프팅이 인지나 관계 그래프팅 보다 낮은 결과
를 나타낸 것{15}과 유사한데 간호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지 못하여 적은 인원이 표
준화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7]이므로 간호사
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
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업무 크래프팅 문항 중 
‘내 능력이나 흥미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업무를 우선시 
한다’는 항목은 제외되었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Slemp와 Vella-Brodrick[16]과 Lim 등[3]의 연구결과
와는 다른 결과이다. 간호사의 직무특성은 정해진 시간
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환자에게 수행되는 처치나 
투약 등은 표준화된 업무지침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능력이나 흥미가 업무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결과이다. 추후 조직차원에
서 간호사가 스스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
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촉진하는 단계가 필요하
며[14], 한국어판 JCQ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구성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방법[19]이며,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
구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인지 크래프팅, 관계 크래
프팅, 업무 크래프팅으로 이루어진 3요인 모델은 수용 
가능한 적합한 모델로 분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개념신
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등을 통하여 요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정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일관
되게 측정하고 있고, 요인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나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에 대한 집중 
타당도와 판별타당도도 검증되었다. 이는 한국어판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가 국내 간호사들의 잡 크래프팅 개념
을 잘 측정하고 있는 도구임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잡 크래프팅이 인지, 관계, 업무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측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확인시켜준 Lim 등[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48의 상
관계수를 보였으며, 이는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타당도 
평가는 상관계수가 .40-.60이면 ‘타당도가 있다’, 
.60-.80이면 ‘타당도가 높다’라는 기준에 의하여[19] 간

호사의 잡 크래프팅을 사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업무에 대
한 동기, 목표, 행동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직무태도와 애
착을 높여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21] 조직 구
성원 개인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잡 
크래프팅을 통하여 자신의 과업이나 관계, 일의 목적을 
보다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과정[7-8]과 유사하다. 

그동안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
으로 각 연구자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도구를 번역 수정
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웠으나 
추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JCQ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연구결과
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사는 일반 직업군과는 다른 조직문화와 직무를 가지고 
있어 간호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잡 크래프팅을 객관
적으로 사정하여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잡 크래프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4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JCQ를 적용
하여 다수의 간호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업무에 따른 
잡 크래프팅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에 따른 잡 크래프팅 
수행을 위한 조절 변수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Slemp와 Vella-Brodrick[14]이 개발한 
잡 크래프팅 측정도구를 국내 간호사에게 적용이 가능한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호주에서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개발된 JCQ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
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하
위요인과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어판 JCQ는 신뢰도
가 높고 구성타당도가 적절하여 국내 간호사의 잡 크래
프팅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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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1. 나는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다. 1 2 3 4 5 6
2. 나는 필요에 따라 맡은 업무의 범위나 종류를 변경해 가며 일한다. 1 2 3 4 5 6
3. 나의 능력이나 흥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시도해 본다. 1 2 3 4 5 6
4. 나의 업무가 내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한다. 1 2 3 4 5 6
5. 나의 업무가 조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긴다. 1 2 3 4 5 6
6. 나의 업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 1 2 3 4 5 6
7. 나의 업무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한다. 1 2 3 4 5 6
8. 나의 업무가 내 삶의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한다. 1 2 3 4 5 6
9. 나는 병원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0. 나는 업무와 관련된 친목활동과 모임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1 2 3 4 5 6
11. 나는 병원에서 특별한 이벤트(예, 동료의 생일파티)를 주도한다. 1 2 3 4 5 6
12. 나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기꺼이 후배나 신입직원의 멘토가 된다. 1 2 3 4 5 6
13. 나는 병원에서 나와 유사한 특기나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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